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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

‘관심’에서 ‘주의’ 단계로 격상 

- 중앙방역대책본부 가동 및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집중관리 진행 중 -

◇질병관리본부, 메르스 확진자 발생 위기평가회의 개최, 감염병 위기경보

수준 ‘관심’에서 ‘주의’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

◇ 환자 입국 이후 동선과 접촉자 조사 계속 진행 중으로 밀접접촉자 21명에

대한 격리 및 증상 모니터링 진행 중

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9월 8일 저녁, 긴급상황센터장 주재로 

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,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 위기 

경보 수준*을 ‘관심’에서 ‘주의’ 단계로 격상하고,

○ 질병관리본부 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메르스 추가확산을 

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.

* 관심(해외 메르스 발생) – 주의(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) – 경계(메르스 국내

제한적 전파) - 심각(메르스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)

○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사실을 알리고,

모든 시도별로 지역 방역대책반을 가동할 것을 지시하였다.


